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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“사업자 등록해 LTV 80% 대출” 제하 기사 관련 

         (파이낸셜 뉴스 5.2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□ 8·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 담보대출 취급시

LTV 40% 이하로 적용받는데 일부 2금융권 대출모집인은 최대

80%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영업

ㅇ 대출자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LTV 규제를 비켜갈 수 

있다는 등 편법적인 방법을 활용

2. 설명내용

□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되는 LTV 비율은 투기

지역·투기과열지구 40%, 조정대상지역 60%, 기타지역 70%

□ 반면, 개인사업자대출중 주택임대업대출의 경우 투기지역·투기

과열지구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시 LTV 40%가 적용되며,

ㅇ 주택임대업대출 외 주택을 담보로 취급되는 개인사업자대출의

경우 별도 LTV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

* 통상 금융회사가 자체 리스크관리 규정에 따라 LTV 60∼80%를 자율 적용

ㅇ 다만, 금융회사 대출취급시 자금용도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여,

- 임대업대출이 아닌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

것은 용도 외 유용으로 금지하고 있음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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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규제

차주 유형 대출 유형 담보 유형 LTV DTI 비 고

개인 가계대출 주택담보 40% 40%

임대사업자
개인사업자대출
(주택임대업대출)

주택담보 40% 미적용2) 주택구입목적 가능

개인사업자
(임대업자 제외)

개인사업자대출 주택담보 미적용1) 미적용2) 주택구입목적 불가

 1) 통상 금융회사가 자체 리스크관리 규정에 따라 LTV 60~80%를 자율 적용

 2) 여신심사시 소득능력을 자체적으로 확인‧판단

□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대출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

대출을 취급하는 사례가 없는지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음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